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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정 스님 (법주사회주)

수행의 근본은 하심하는 것

욕심 넘치면 후회만 남아

성불할 수 있다 믿으세요

새
해 벽두는 늘 그렇듯이 기대 반 걱정 반

이다.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설레임. 무

언가 이루겠다는 기대감. 하지만 그 속

엔 불안감이 자리잡고 있다.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.

또한해는그렇게시작됐고, 그시간은흘러갈것이

다.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

이다. 하지만‘어떻게 사느냐’에 대한 해답 구하기

는쉽지않다. 

저마다삶의지표가다르니사는방식이다름은당

연하다. 그래도 모두에게 다르지 않는 것이 있으니,

그것은‘사람다운삶’이다. ‘어떻게사느냐’를‘사람

다운삶’에놓고본다면그리간단치않은화두다. 

“어서 오세요. 현대불교신문이 어려운 처지에 놓

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어렵고 힘드실 겁니다.

하지만 세상사는 이치가 다 그러니 상심하지 말고

힘을 내세요. 다행히 폐간하지 않고 신문을 계속 낸

다니 반갑습니다. 그동안 잘 해오셨잖습니까. 그 공

덕이있을것입니다.”

기자를 보자마자 악수를 청하시더니 내민 손을

꼭잡은채따뜻한격려의말씀을해주셨다. 그러면

서“제가 한 말을 신문에 꼭 써 주세요”하시며 말을

이으셨다. 

“세상살이는 다 비슷비슷합니다. 평탄한 세상살

이가 지속되길 바라는 것은 무리에요. 궂은 날씨도

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듯이 우리 인생이나 인류 역

사나모든게다굴곡이있기마련이지요. 이럴때에

고자하는모든것을긍정적으로받아들이고헤쳐나

가고자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. 현실을 부정하고

자기를 원망하면 더 어려워져요. 마음을 잘 다스리

는지혜를가져야합니다.”

마음이라는 것은 그렇다. 보이지도 않는 그것이

모든 것을 좌우한다. 한 순간 마음먹기에 따라 세상

이달라진다. 이런이치를모르는사람은없다. 그런

데 도무지 그 마음을 찾지 못한다. 못 찾는 것인지,

찾지않는것인지는잘모르겠지만…. 

“오목렌즈로 빛을 모으면 불을 낼 수 있지요. 이

처럼 마음이 모아지면 어떤 일이든지 성취해낼 수

있는 것입니다. 자기 마음의 초점을 모아서 사람에

게, 일에게 집중시켜 보세요. <화엄경>이 말하고 있

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. 마음은 자기를 죽이기도

하고 살리기도 하지요. 일체가 다 마음이 짓는 것이

에요. 마음은 우주보다 광활하고 신비롭습니다. 부

처님 8만4천 법문이 다 마음을 두고 한 말씀인데,

정작 부처님께서는 45년 동안 자신은 아무 것도 말

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. 마음 하나 설명하는데

45년이나 걸렸는데, 정작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고

하신그뜻이무엇이겠습니까. 그뜻을찾는것이바

로마음을찾는일입니다.”

혜정 스님이 머무는 보은 법주사 사리각 주변은

고요했다. 스님이 기거하시는 처소는 책들이 빼곡

히 진열된 책장과 탁자 위에 놓인 시계 하나와 접시

위에 놓인 시들어가는 모과 3개가 전부일 정도로

단촐했다. 새벽 3시에 일어나 1시간 반 정도의 예불

과 정진으로 시작하고 저녁예불로 마치는 하루는

늘여여하다. 

“불교는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존재의 본질을 찾는

종교지요. 나는 게을러서 모아놓은 게 없어요. 모아

놓은게없으니버릴게없지요. 공(空)에가까이가는

것이수행자의도리인데, 무엇에욕심을내겠습니까.

우리존재의본질은무(無)이고, 무의본질은공(空)입

니다. 우리육신도공이고마음도공이지요.”

“공부는어떻게해야합니까?”

불자들에게 수행은 늘 화두다. 특히 생활 속에서

의수행은결코쉽지않은문제다.

“수행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고, 책임을 지는

것입니다.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인생을

끌고갈수있다는얘깁니다. 파도치는물위에비치

는 달빛같이 마음이 흔들리면 판단이 흐려지고 실

패를 가져옵니다. 수행의 근본은 마음을 가라앉히

는 것이에요.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흔들리

지 않아야 하지요. 이것을 우리는 신심이라고 하는

데, 신심이야말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밑거름입니

다. 부처가될수있다는믿음을가져야합니다.”

어떻게살아야할까. 산다고다사는것은분명아

닐진데, 그렇다고 뾰족한 답도 없다. 2007년 새해는

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. 어리석은 질문에 혜정 스

님은 빙그레 웃으신다. 난데없이 모과를 집으시고

는“이놈은 참 못났는데 향기는 좋아요”하신다. 모

과의 향기. 모과는 자신의 생김새를 알까? 자신이

내는향기를맡아보았을까?

“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지세요. 당당하고 신나게

그리고 멋있게 사세요,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

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까.

당당해져야 합니다. 그래야 힘이 생깁니다. 그리고

신나고 젊게 살아야 합니다. 흐르는 물을 거스를 수

는없지요. 그것을거스르려하지말고그속에뛰어

들어 즐겨보세요. 그 속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

들이 다 있습니다. 신나게 헤엄치면서 마음껏 멋도

내세요.”

원로스님에게서 멋을 내며 신나게 살라는 말을

듣기는 처음이다. 스님의 모습에는 여유가 있다. 얼

굴에 머금은 미소는 맑고 투명했다. 75세라는 나이

가 스님에게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들

었다. 스님의 모습은 우리가‘어떻게 살아야 하는

지’를말없이보여주고있었다.

글=한명우기자ㆍ사진=박재완기자

“못 생긴 모과

향기는 좋아요”

혜정 스님은1962~83년까지1~8대조계종중앙종회의원을지

냈으며, 72년중앙종회부의장을거쳐77년에는총무원장을역

임했다. 법주사주지와율주를지냈으며, 현재는조계종원로의

원이자법주사회주로법주사사리각에주석하고있다. 

1933년전북정읍에서태어나19살때예산수덕사에서금오스

님을은사로득도한혜정스님은확고부동한신심과철저한수

행을불자들에게강조한다.

“

”

“마음 다스리는 지혜 가지세요”

수행은 자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것

혜정스님은확고한신심과철저한수행이‘어떻게살아야하는지’에대한해답을주는열쇠임을강조했다.


